
[부모님] 사랑하는 하나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보다 그 안에 들어선 언약궤와 
주님의 임재가 성전의 진정한 이유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외형적인 
성공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자 녀] 내 힘과 지식만 의지하며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성
전 깊은 곳에 언약궤를 모셔 들였듯, 제 마음과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
시길 원합니다. 불안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온 가족]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과 평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Q1. 요즘 나의 학업, 진로, 친구 관계 등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
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능력,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말씀 등)

Q2.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모셔 들였을 때 하나
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 들여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Q3. 이번 한 주 동안 학교나 일상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
씀'을 더 의지하기 위해 실천할 한 가지 결단은 무엇인가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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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왕은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 안 지
성소 깊숙한 곳으로 모셔 들인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
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 건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진
정한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학업,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능력을 키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
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소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양 시선 다 같 이

말 씀 봉 독 열왕기상 8장 1~11절 다 같 이

말 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설 교 자

말 씀 나 눔 ··············································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공 동 기 도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찬양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